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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역 청년사회활동가 지원사업’ 통한 노인종합복지
플랫폼 '까치' 애플리케이션 완성

▲ 지방정책연구소 청춘어람 까치 앱 개발 회의 모습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지방정책연구소 청춘어람(이하 연구소)은 청춘이라는 글자에서

부터 젊음으로 가득 차 있다. 청년부터 노인, 학생부터 직장인, 마을 이장님부터 소상공인

까지 다양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이 연구소는 전통적인 연구소와는 다른 특별한 인력

구성이 특징이다. 나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지역사회에 알맞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주민들의 관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정세준 연구소장은 작년 12월 삼성생명, 행정안전부,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

은행)이 공동 주관하는 “2021년 지역 청년 활동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지원사업을 통

해, 연구소에서 노인 친화 디지털 교육안과 함께 2020년부터 개발 중이었던 노인 종합복

지 플랫폼의 첫 단계인 노인 종합복지 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 ‘까치’(이하 까치 앱)가 세

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청춘어람 봉사단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

고 있는 노인 디지털 교육 활동과 높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경남 사천시, 남해군을 시

작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의 노인복지 분야의 혁신으로 주목하고 있다.

좋은 소식을 물어다 준다는 까치 앱의 기능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통합된 노인 친

화 콘텐츠 제공’, 두 번째는 ‘지역 기반 노인 커뮤니티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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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노인 친화 콘텐츠 제공’은 공공기관과 NGO, 지역 복지기관, 연구소에서 제작한 콘

텐츠 중 노인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선호에 따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다. 현대 사회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디지털 정보격차, 은퇴 후 부적응, 일

자리 훈련 부족, 취미 장벽, 사회활동 경직, 가족과의 소통 부재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기간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노인

사이에는 정보화 기기 숙달 부족이라는 장애물이 있었다. 까치 앱은 터치 한 번으로 노인

개개인의 선호에 맞는 정보를 마치 개인 강좌처럼 볼 수 있게 고안되었다.

‘지역 기반 노인 커뮤니티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종합복지관, 지역 공동체, 지역주민 등 다

양한 주체가 정보제공 형태, 상호작용 형태 등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

을 제공하는 기능이다. 까치 애플리케이션은 각 세대를 아우르고,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체계가 만나는 장이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의 세부 콘텐츠 중 하나는 1, 3세대 소통 멘토

링이 있다. 1세대(시니어)는 3세대(주니어)에게 자신의 인생 스토리, 삶의 노하우 등을 전

수한다. 그리고 주니어는, 시니어에게 디지털 감수성, MZ세대와 공감하는 법 등의 나눈다.

두 세대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상보적 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다.

당초 2023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던 까치 앱은 9월 말로 출시 일정이 앞당겨졌다. 백성

범 대외협력이사는 현재 출시 전 마지막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춘

어람 봉사단의 ‘시니어 스마트 데이’ 등 노인 디지털 교육 참여 봉사자와 노인들이 베타테

스터로 참여했다. 주요 피드백으로 앱 UI의 단순화, GPS 기반 멘토-멘티 신청기능의 최적

화, 행정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한 주무관청과의 다양한 채널 확보방안 등이 있었다고

한다. 피드백 수렴과 최종 점검 이후, 까치 앱은 Play 스토어 등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환경

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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